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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연구원, 스마트 해양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구

축전문가세미나개최

충남연구원(원장 윤황)은 2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‘충남

형 탄소중립 오션뉴딜을 위한 스마트 해양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구

축 방안 전문가 세미나’를 개최했다.

한국해양과학기술원(원장 김웅서)과 공동으로 가진 이번 세미

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(미세플라스틱) 및 각종

해양사고 등 재해 수준의 각종 해양오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

해양환경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먼저 충남연구원은 충남형 오션뉴딜 이행을 위한 지역밀착형 스

마트 해양환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,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

해양오염 예측기반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례를 각각

발표하였다.

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해양환경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나,

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

을 위한 지역 맞춤형 해양환경 통합예측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

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. 실제로 지난 3월 23일에 발생한 신진도

항 화재사고에서 선박 28척이 소실되는 동안, 컨트롤타워의 신속



한 사고대응체계, 오일펜스 설치 등 의사결정이 제대로 처리되지

않아 더 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.

이에 충남도는 스마트 해양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

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기반의 해양오염 및 해양재난 분야에

대한 신속·정확한 정책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

있다.

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윤종주 박사는 “특히 지역맞

춤형 해양환경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집·관리하고, 해양환

경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면, 발생 가능한 각종 해양오

염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그러면서 “내년부터 추진되는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 분야에

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바탕으로, 해양수산부 공모사

업을 통한 국비확보를 지속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충남연구원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충청남도

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했다.




